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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고령인구의 증가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

로 부각되고 있다. “고령자에게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현대 사회는 마치 

한국어만 쓸 수 있는 사람이 해외 이민을 간 것처럼 굉장히 적응하기 어

려운 사회이다(최문정 외 2022).”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시

스템의 디지털화로 복지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큰 전환시점을 맞고 있으

며 일상생활의 편의성이 저해되는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고령 디지털 약자’란 디지털 기술 접근과 활용 시 디지털 장벽에 직

면한 고령인구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없는 취약계층 고령자

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자도 포함한다(RightBrain 2019/1/25).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4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고령층이 가장 취약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 디지털 약자 중 장

애요인이 있는 49.4%는 고령 디지털 약자와 교통약자로 중복되기도 하

고 탈북자나 외국인과 겹치기도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

진흥원 2022). 교통약자의 정의는 나라 및 연구자별로 다양하나 ‘교통약

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

람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 중 디지털 활용에 취약하여 이동에 불

편을 느끼는 고령자를 ‘고령 디지털 약자’로 통합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대전광역시와 폴란드 포즈난(Poznań) 사례로 

분석하였다. 고령 디지털 약자는 택시 호출 등의 현재 기본적인 대중교

통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됨은 물론 미래에는 아예 디지털 능력없이는 대

중교통 탑승조차 할 수 없고,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수요부족은 

디지털 데이터 참여 부족으로 이어져 정책 반영 등에서도 소외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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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경제적 활동 참가가 늘

어나게 되면 운전의 어려움과 은퇴 후 경제력 저하 등의 이유로 대중교

통 이용률이 증가한다. 디지털 국토의 ‘대중교통맵’이나 일반 시민이 같

이 만들어 가는 디지털 국토의 ‘커뮤니티맵’과 같은 신개념에서 대중교

통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고령 디지털 약자를 고려하여 소

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디지털 대중교통 정보

안내시스템 D-TIS’ 등으로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

스에 집중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사례와 선진 사례를 가지고 있는 폴

란드 포즈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및 대전광역시가 정책적으로 개

선해야 할 부분을 ‘기술적 적용 및 기술적 적용 외, 정책적 지침’ 등으

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여기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는 복지로서의 교

통정책을 말한다. 사전에 따르면 복지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

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사람과 재물의 장

소적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일련의 정부활동을 ‘교통 정책’이라

고 정의하였으나 교통이 복지의 영역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아직은 사

회적으로 합의된 용어는 아니다(뉴스포스트 2023/2/22). 본 연구의 목

적은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소외되고 있는 고령 디지털 약자

들이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하여 가속

화되는 디지털 장벽에서 낙심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더 나은 정책과 서비

스 제공 방안을 대중교통 분야에서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디지털 장벽을 겪고 있는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

비스가 단순히 ‘기술적 적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가?

둘째, 고령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를 위해 ‘기술적 적용 외’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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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디지털 약자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선진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폴

란드 ‘포즈난’을 비교하여 두 도시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며 대전광역시 

및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은 어떤 것인가?

2. 연구 방법

공간적 배경은 대전광역시와 폴란드 포즈난으로 문헌고찰을 중심으

로 대전광역시와 폴란드를 방문하여 이해관계자 및 현지인 인터뷰와 관

찰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 디지털 약자가 교통약자로서 대중교

통 복지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해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내 및 폴

란드를 포함한 국외사례를 조사하였다.

둘째, 폴란드 방문 후 포즈난을 비교도시로 선정하였다. 선정 방법은 

폴란드에서 디지털 약자를 위한 정책 모범도시를 관찰연구하고 VIVA 

Senior Program 및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및 

문헌연구를 통해 다양한 기술적 요인 기반 물리적 요인과 고령 디지털 

약자에 대한 시민 인식 등의 기술 외적 요인 기반 정성적 요인을 고려해 

포즈난을 비교 도시로 선정하였다.

셋째, 대전광역시의 고령 디지털 약자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조사하

고 포즈난으로부터 적용 가능한 ‘기술적 및 기술 외적’ 대중교통 복지서

비스로 그들의 이동 편의와 대중교통 복지서비스가 실현되고 ‘모두를 위

한’ 지속적인 사회적 포용과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에 도움이 될 부가적인 사항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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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1. 주요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나 유사성이 있는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60세 이상의 경기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버스정보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로 시행된 빈미영 외(2023)의 “고령자의 대중교통 

정보 이용 격차 해소방안 연구”이다. 빈미영 외(2023) 연구의 결과에 따

르면 일반인의 수치 100%를 기준으로 고령 디지털 약자의 정보화 수준 

접근지수는 83.7%, 역량은 47.6%, 활용은 52.8%이며 많은 나이와 낮은 

학력, 낮은 소득수준일수록 수치도 낮아짐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의 낮은 이용률 개선과 이용자 교육 및 홍보 확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3개의 목표 하에 9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둘째, 고령인구의 통행패턴 연구로 65세 이상 노인과 청년층의 이동 

특성을 총 통행거리와 통행횟수 및 길이로 비교하여 65세 이상이 될수

록 감소한다는 노시학·조창현(2008)의 연구다. 추상호 외(2013) 역시 

65세 이상 고령자의 통행 발생 요인 규명을 위해 통행거리와 시간, 목적

으로 통행패턴을 분석하여 고령자 통행이 과거보다 활발해지고 출근과 

쇼핑, 여가 통행이 증가함을 연구하였다. 김원호 외(2008) 또한 교통약

자의 유형별 이동행태 분석과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정보 제공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김지혜·홍동식(2020)의 연구는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보

디자인 적합성 연구로 피어 쉐도잉(Peer Shadowing) 기법을 적용하여 

60~70세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대상자 20명 중 1명

만이 대중교통 앱을 혼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버스정보 제공

은 고령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정희준(2022)은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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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포함된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가독성 있고 정보 제공이 쉬운 안내

표시장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고령자를 위

한 시선 높이와 시야각 확보 등을 설명하였다.

넷째, 권선희(2022)는 고령층의 낮은 컴퓨터 보유율과 낮은 인터넷 이

용률로 디지털 격차가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 기기의 보급과 교육이 필

요하며 특히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임정훈 외(2020) 역시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 영향 요인

을 분석하며 격차 해소 방안으로 다른 고령자 세대와 달리 PC환경에 익

숙한 베이비부머에게 온라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물

리적 스마트기기를 지원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봉섭(2016) 또한 정보

격차의 요인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교육과 유니버설디자인

설계 그리고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통신요금 인하와 기기 보급정책 

수립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5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10인에게 코레일톡 예매과

정을 관찰 인터뷰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이혜연·윤재영(2020)의 연구가 있으며, 유사연구로 김제희 외

(2022)의 연구는 인천시 노인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와 영향 요인을 분

석하여 64.1%가 대중교통을 온라인으로 예매한 경험이 없고 여성, 낮은 

학력과 소득, 독거노인일수록 낮은 수치임을 밝혔다. 송민경(2012)은 스

마트폰을 활용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장애를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 복지서비스 개념 도출과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기존 정보기술

과 시스템 문제를 지적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 차별성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연구에서 고령 디지털 약자가 주요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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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료는 부족했으며, 교통약자의 5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자(국토

교통부 2022)에 대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까

지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동유럽 5개국의 복지

국가의 동질성과 다양성으로 특성연구를 한 신현중(2016)과 폴란드, 체

코 그리고 헝가리를 중심으로 체제전환국의 복지 체제를 연구한 정홍모

(2007) 외에는 우리나라와 폴란드를 비교한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대

중교통 복지서비스와 정책에서 고령 디지털 약자와의 만남 등으로 그들

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활용방안 연구도 발견할 수 없었

다. 고령 디지털 약자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실질적인 국외 비교연구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발현된 디지털 격차에 대해 취약계층 모

두에게 보편적 복지를 선택한 미국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제한된 선별적 

복지를 선택한 한국 사례를 비교한 황용석·윤은상(2010)의 연구가 유

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성은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

서비스에 대해 기술적 적용에 치중한 정책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나

라에서 연구가 매우 부족한 폴란드 포즈난과 대전광역시의 고령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를 포함한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및 서비스 형태 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대중교통 복지서비

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복지의 우선 방향과 ‘기술적 적용 및 기술적 

적용 외’에 부가적인 사항 및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3.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버스, 지하철, 전철, 트램, 택시 등을 말하나, 고

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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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노인교통정책 2018-2022’에 의

하면 고령자를 위한 교통정책에는 5가지를 더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고령자가 경험하는 교통시설 접근의 어려움이나 요금 지불의 어려움, 안

전문제, 독립 이동에 대한 자신감 저하 등의 교통 불이익을 감소한다. 

둘째, 모두를 위한 보편 설계를 한다. 셋째, 이동의 연속성으로 갈아타

는 불편함 감소와 고령자의 주 이용장소인 병원과 쇼핑센터 등과 연계

를 강화한다. 넷째, 정부 간 협력으로 책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를 개발한다. 다섯째, 혁신적인 해법 강구로 신기술과 보조도구 활용

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주문형 교통 서비스를 도입한다(서울연구원 

2019/3/26). 

또한 거동이 불편해지고 사회적인 활동이 적어지며 경제적 수익이 적

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 디지털 약자에게 필요한 대중교통 복지 

발전의 중요성을 4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

통 복지서비스가 발전하게 되면 운전이 어려워지는 그들의 대중교통 이

용도가 높아지고 독립성과 자유성이 높아져 혼자 자유로운 이동이 용이

하게 된다. 둘째, 대중교통 복지서비스가 발전하게 되면 친구, 가족, 커뮤

니티 활동 등을 참여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어 사회적 연결성

이 강화된다. 셋째,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의 발전은 안전과 편의성이 높

아져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된다. 

넷째, 경제적 수입이 적어지는 고령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이용보다 대중

교통이 경제적 이동수단이 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진다(서울연구원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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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22)

[그림 2] 디지털 서비스 이용 능력

자료(출처): 서울디지털재단(2022)

[그림 1]은 모바일 기반 유무선 융합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의 수준 및 특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자료이다.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준고령자인 50대1)부터 97.0%로 평균치인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하여 50

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준고령자로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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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에 미치지 못하고 60대는 77.1%, 70대 이상은 46.6%로 20%씩 수

준이 감소한다. 즉 고령으로 갈수록 유무선 기기의 보유 및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과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이 취약하다. [그림 2]는 55세 이상 고

령층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능력이 대중교통 예매를 비롯한 각종 예매 

및 예약 등 모든 방면에서 55세 미만의 이용 능력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고령자들의 디지털 활용 취약점이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과 연결

이 되고 대중교통 온라인 예매나 택시호출과 같은 기본적인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 디지털 약자들

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는 현재 대중교통을 사용함에도 어려움을 주지

만 이용량의 감소로 데이터 수집도 빈약하게 된다. 더욱이 공중까지 포

함해 3차원의 입체공간으로 표현되는 신개념인 ‘디지털 국토’를 기반으

로 ‘대중교통맵’이나 ‘커뮤니티 맵핑’의 효용성 수요조사 등에도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 디지털 약자의 경우 제공할 정보가 제한되어 향후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그들에게 적합한 대중교통 복지정책

과 서비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급

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소외되고 있는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대

중교통 복지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하여 가속화되는 

디지털 장벽에서 낙심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 제

공 방안을 대중교통 분야에서 도출하는 것이다.

4. 비교 대상 도시의 선정

대전광역시는 ‘디지털 대중교통 정보안내시스템’의 도입과 노인 버스요

금무료 등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

을 하고 있다(매일경제 2023/09/12). 또한 2032년까지 돌봄 서비스 개발 

및 보편적 통합 돌봄을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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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23/1/16). 한편 폴란드 포즈난은 기

존의 고령자 복지 프로그램인 VIVA Senior Program에 고령 디지털 약

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모든 고령자에게 생활 편의적 복

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도시

의 정책지속도 및  적극도와 도시의 지리환경적 요인, 인구요인과 산업특

성요인 등을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표 1]은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을 비교 도시로 선정한 이유이다. 먼저 

물리적 유사점을 보면 두 도시 모두 각 나라의 중서부 내륙에 위치해 있

고, 도시면적이 대전광역시 496㎢, 포즈난 440㎢이며, 모두 예전에 수도

였던 지정학적 유사점이 있다. 인구 현황에서도 유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대전광역시의 인구 147만 명과 광역인구를 포함한 포즈난의 인

구수는 164만, 인구순위도 모두 5위이다. 도심인구밀도는 2,951.4명/㎢

(대전광역시)과 2,035명/㎢(포즈난), 남녀 비율 각각 0.997:1(대전광역시)

과 0.923:1(포즈난), 평균연령도 대전광역시 41세, 포즈난 43세로 두 도시

가 유사하다. 주요산업도 제조업으로 각각 대전광역시 67%, 포즈난 65%

이며 평균임금순위는 대전 전국 5위, 포즈난 전국 4위, 주요대중교통수

단은 버스로 유사점이 많다. 다만 고령자 비율은 대전 13.5%, 포즈난이 

17.3%로 포즈난의 고령자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이나 포즈난의 정책관계

자 인터뷰에 의하면  포즈난은 고령복지프로그램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

어 타지역 이주고령자의 수가 많고 고령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본 연

구가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인 것을 상기해 보면 유사

점이 많으면서 고령자의 비율이 다소 상이한 면이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

한 복지정책의 기본 접근의 방향과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대전광역시의 비교 도시로 포즈난을 선택하게 

되었다. 실제로 포즈난의 경우 대전광역시와는 다르게 예전부터 잘 운영

되고 있던 고령자 프로그램인 VIVA Senior Program을 고령 디지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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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와 직접 연계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고

령자에게 통합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용자의 호응뿐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로 탄탄한 자원봉사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었다. 

[표 1]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의 비교

구분 대전광역시 포즈난

위치 중서부 내륙 중서부 내륙

국가 내 도시순위 대한민국 5대 도시 폴란드 5대 도시

도시면적 496㎢

도심면적: 261.8㎢

광역면적: 약 440㎢

(도시외곽 5㎞ 이내)

수도 역사 임시수도* 수도

인구 약 147만 명
도심인구: 약 54만 명

광역인구: 약 110만 명

인구순위 5위 5위

도심인구밀도 2,951.4명/㎢ 2,035명/㎢**

남녀 비율 0.997:1 0.923:1

고령자 비율 13.5% 17.3%

평균연령 41세 43세

주요산업 제조업 67% 제조업 65%

평균임금순위 전국 5위, 광역시 3위 전국 4위

주요대중교통 버스/지하철 버스/트램/택시

자료(설명):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1950년 6월 28일 대전이 임시수도로 공표됨.

	 ** 13세기 폴란드 왕국의 수도임.

자료(출처):	�대전TV- 대전광역시 공식 유튜브 채널(2021/6/21), 폴란드 통계청 홈페이지,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 홈페이지,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ZhujiWorld.com 홈페이지를 바탕

으로 저자 작성

1) 비교 대상 도시의 고령자 인구 현황

2020년 2월 기준 대전광역시 인구 중 고령인구(만 65세 이상)는 총 

198,69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5%를 차지하며 [그림 3]에 나타났듯

이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다룰 대중교통 이용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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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역별 공용자전거 대여나 택시 호출, 버스시간표 확인 등의 기본적

인 정보도 접근이 어려워지고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고령자가 어플을 이

용해 자전거를 대여하지 못해 공용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

다(서울연구원 2018).

또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 정부에서 재정 부족 등의 이유

로 고령층에 대한 교통 복지를 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강화하자는 주장(이데일리 2021/6/16)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자치구별로 시행 사업을 선정하여 

구축해 나갈 예정이나, 실제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대중교통 복지 내용

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림 3] 대전광역시 고령인구 추이

자료(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 비교 대상 도시의 고령 디지털 약자 교통 복지서비스 현황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등을 분석해서 고령 디지털 약자의 현황

과 교통 복지서비스 현황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고령 디지털 약자만의 통

계상세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향후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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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령 디지털 약자의 디지털 접근성 개선 국내·외 

사례분석

1. 대전광역시 사례

1)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이동지원사업

대전광역시에서 최근 시행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지원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되고 중위소득 80% 

이하는 전액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5대 기본돌봄사업에서 이동지원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병원, 관공서 등 외출 시 동행을 지원

하는 서비스로,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이다(충청신문 

2023/4/2).

2) 대전광역시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일반교통 현황

[표 2]는 대전광역시의 일반교통 현황이다.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 수

송분담률은 24.6%로 전국이 43.5%인 것에 비해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

시 다음으로 현저하게 낮다. 시내버스의 주요 노선 정체시간 조사에서

도 대전시가 7.5분으로 서울시 7분, 대구시 5.3분, 광주시 4.6분에 비해 

길며 평균 배차시간 역시 15분이 넘어 서울 10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시내버스 총대수 또한 6.8대로 서울 7.5대와 부산 7.2대에 비교

해 적은 편이다. 대전광역시의 시내버스 총대수의 경우 타 광역시에 비

해 큰 차이가 없으나 시내버스 정체시간이 교통정체가 심한 서울보다 

긴 것이다. 대전광역시민이 가장 애용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전국

에서 가장 열악한 이용 환경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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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전광역시의 일반교통 현황 

지명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 2019년)

시내버스

정체시간(분)

평균

배차시간(분)

시내버스 총대수

(인구 1만 명당 시내버스

대수 또는 총 차량수)

전국 43.5 - - -

대전시 24.6 7.5 15 6.8

울산시 15.8 - 10-100 736*

서울시 65.6 7.0 10 7.5

부산시 44.3 - 16.7 7.2

광주시 31.0 4.6 10-30 1,116*

대구시 30.0 5.3 6.1

자료(설명): * 울산시, 광주시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시내버스 대수 대신 시내버스 총 차량수를 표시함.

자료(출처): �더위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공식블로그(2023/8/7), 국토교통 통

계누리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대전광역시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사업과 개선방안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중 특별교통사업은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다. 제2조에 의하면 교통약자란 고

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

편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교통약자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라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

통약자 중 디지털 활용에 취약하여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고령자를 대

상으로 하고 있다.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총

인구 5,180명 중 1,521명(29.4%)이 교통약자로 집계되었다. 그 중 만 65

세 이상의 고령자가 802명(52.7%)으로 절반이 넘으며 고령이면서 장애

인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중복요인을 제외한 것(국토교통부 2020)을 감

안하면 교통약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

우 총인구 147만 명 중 41만 명(27.8%)이 교통약자로 분류되었고, 이들 

중 약 20만 명(48.7%)이 고령자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

전광역시 역시 중복요인은 제외하였음(국토교통부 2020)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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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보다 높은 고령자 교통약자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령화 대

비 노인친화적 교통체계 수립’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49.4%는 장

애가 있으며 27.4%는 교통을 포함한 돌봄지원이 필요하다(서울연구원 

2019/3/26). 2005년에 시작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반택시보다 저렴하고 

[그림 4]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가입 회원수(2021년)와 가입회원유형(2021년 10월)

자료(출처): 충남일보(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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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24시간 365일 활동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운전원 344명과 차

량 336대가 운행 중이며, 15,432명(2021년 10월 기준)의 회원이 등록되

어 있으며 앞으로 더 확장될 예정이다. 사전예약제 운영방식에서 당일 

이용 30분 전 신청이 가능한 ‘바로콜’ 서비스로 변경되면서 2017년 1월

부터 2018년 1월 기간을 비교했을 때 이용률이 42.8%에 달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또한 GPS기능으로 최단거리 배차 서비스가 가능한 콜센

터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림 4]를 보면 2021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가입 회원수는 이용 대

상자 확대와 전용 앱 개발, 차량 증차 등으로 매월 100~300명 씩 꾸준

히 늘고 있고, 그중 노약자 비율은 17%(2,552명)이다. 노약자 중 고령

인구비율만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이동지원 서비스의 방문지가 귀

가(31.3%, 15만 49명)에 이어 병원 방문(22.4%, 10만 7,598명)이 두 번

째 방문목적인 점으로 보아 상당수의 고령인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예

측할 수 있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경우 고령화와 디지털화라

는 교통 환경 변화에 맞춘 배차간격이나 이동 소요 시간 등의 불편 가중

에 대하여 이용자인 고령 디지털 약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용법(2021

년 발의)에 따른 대중교통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미리 관리하고 통제

하는 시스템 고도화 작업과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나 결과 공표가 필요

하다(빈미영 외 2023). 그러나 디지털 시스템이나 전용앱 접근이 어려운 

고령 디지털 약자 경우 특별교통수단에서마저 배제될 수 있음을 고려해

야 한다. 손쉽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배차 현황에 접근할 수 있

도록 관제 및 콜 접수 시스템을 동시에 고도화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또 다른 사업으로는 충청권 최초로 도입한 대전형 바우처택시가 있

다. 평소 시민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이용자의 호출에는 우선 서비스하는 것이다. 현재 바우처택시 60대와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택시 90대가 병행 운영되어 이용자의 대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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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전형 바우처택시는 대전

광역시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사업의 개선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형 바우처택시 역시 고령 디지털 약자에게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직원에 대하여 대상별 맞춤형 직무 교육을 실시하거나, 역

량 강화 컨설팅을 통한 이용자 대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폴란드 포즈난 사례

1) 폴란드 포즈난 고령 디지털 약자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Polska Cyfrowa 2020’을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

며 교통 혼잡 해소와 지능형 교통 관리 등의 분야에서 ICT기술을 활

용하고 있는 폴란드에서는 기존 고령자 복지 프로그램인 VIVA Senior 

Program을 적극 활용하여, 초기부터 사용자인 고령 디지털 약자에게 

급진적으로 디지털화되는 대중교통사용과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직접 묻

고 논의하며 속도를 조절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즈난의 정책관계자 및 시민과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포즈난의 경

우 교통체증완화를 위해 2016년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예매 및 키

오스크판매가 확장되고 있는데,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으로 표 구매를 

하지 못하거나 현금 구입으로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령 디지

털 약자들을 위하여 콜센터 예약을 시행하거나 트램역 매표소 운영자

를 예약도우미로 지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포즈난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대안과 함께 고령 디지털 약자

들에 대한 시민인식개선을 위해 기다려주기운동, 대신요금결제해주기, 

시민자발적인 홍보 등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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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처럼 폴란드의 여러 도시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교통체

증 완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도시 내의 교통 신호등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감지하고 분석하여 최적화된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줄이고 자율 주행 자동차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의 활용은 교통체증 완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환경 보호, 안전 등 

다양한 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잘 발달된 

고령자프로그램으로 이주 고령자로 인해 고령자 비율이 폴란드 내 다른 

도시보다 월등하게 많은 포즈난에서는 소외되기 쉬운 고령 디지털 약자

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기존의 VIVA Senior Program을 

활용하여 그들의 디지털 소외를 완화하고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5] 스마트 교통관리체계

자료(출처): YUNEX TRAFFIC(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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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전기자동차와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교통 혼잡과 대기오

염을 줄이는 ‘Smart Parking’ 시스템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대중

교통 현황 및 정보를 위한 ‘E-podró nik’ 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활성

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디지털 혁신들은 지역의 지속 가

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고령 디지털 약

자의 이동 편의와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포즈난은 폴란드 내에서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복지서비스”로 주목을 받

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포즈난에서는 원하는 모든 고령자들에게 스마

트폰과 노트북 무상대여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고령자들이 현대적인 기

술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

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연락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디

지털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자들이 디지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자원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 포

즈난’이라는 어플을 통해 온라인 예약 및 결제, 실시간 주차공간 확인, 전

자 지불시스템, 카메라 센서 활용 등 스마트 주차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디지털 교육을 통해 대중교통에 필요한 

티켓 구매 및 유·무상 택시 이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다. 이처럼 포즈난은 다양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시민뿐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디지털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2) 폴란드 포즈난 “VIVA Senior Program” 사례

포즈난은 다양한 고령자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시

작된 VIVA Senior Program(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12/31; 

VIVA seniorzy 홈페이지)은 특히 고령 디지털 약자에게 새로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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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로, 모든 고령자들에게 태블릿 PC,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을 제공하여 거주지에서 다양한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

해 교통,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며, 스마트

TV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

역사회에서 무료 Wi-Fi 액세스를 제공하며, 재능 기부자들이 고령 디지

털 약자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VIVA Senior Program은 디지털 활동을 통해 고령자들이 사

회적 연결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불

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VIVA Senior 

Program은 공공 서비스의 혁신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폴란드

와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 복지서비스를 활용한 

VIVA Senior Program은 통합 교통 시스템, 헬스케어 시스템, 스마트 

홈,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스마트 화재 발생 예방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10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고령 디

지털 약자들이 스마트시티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

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12/31).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10가지 스마트 복지서비스 중 대중교통을 살펴

보면 먼저 “Senior Taxi”가 있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무

료 택시 운송 서비스로 대상자는 원하는 모든 고령자이며 디지털에 약한 고

령자를 위해 콜센터로 예약이 가능하고 전문앱 활용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Handyman for the Senior”는 전문지식이나 허가가 필요 없는 

간단한 집수리(전구 교체, 문 수리 등)를 무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보행이나 대중교통 탑승이 어렵고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

해 콜센터 운영과 지속적인 A/S 및 피드백을 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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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디지털 소외를 완화하고 있다.

셋째, “Book for the Senior”는 원하는 모든 노인, 장애인, 부양가족

에게 큰 글자 종이책, 오디오북 등을 무료 대여하거나 배달해 줌으로써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고립되기 쉬운 고령 디지털 약자의 사회적 참여

와 소통까지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

넷째, “Rehabilitation Equipment Rental Service for the Senior” 역

시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정형외과 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로 이

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택시바우처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

고 더 복잡해지는 장비의 디지털 기능을 교육함으로써 고령 디지털 약

자들도 새로운 재활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Pedicure Service for the Senior”는 위생과 미적인 부분에 

소홀하기 쉬운 고령자들을 위한 손, 발톱 손질 및 무료 화장품 및 메이

크업 서비스로 인근 자원봉사자와 고령자들을 디지털로 연결하여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고령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고령 디지

털 약자 역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편을 제공하고 디지털 디

바이스 사용과 전용앱 교육을 통해 디지털 자립을 강화하고 있다.

여섯째, “Poznan Senior Gold Card”는 개인정보 수록 후 특별 할인

무료 카드로 디지털 전산망을 통해 문화, 스포츠, 교육을 자동 제공한

다. 특히 현금지불 비율이 높아 스마트폰 예매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고령 디지털 약자에게 대중교통 할인 및 무료 이용 서비스를 지원

하여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곱째, “Tombstones Cleaning at Cemeteries”는 가까운 인근 자원

봉사자에게 디지털로 자동 연결하여 사망한 노인의 묘비 무료 청소서비

스를 해준다. 

여덟째, “Transportation in Municipal Cemeteries”는 이동이 불편한 노

인들을 위해 공동묘지 내에서의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령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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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중 특별교통서비스에 해당하며 시민

인터뷰를 통해 이용자인 고령 디지털 약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호응

과 지원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폴란드는 전통적인 카톨릭국가이며 98%

가 폴란드인으로 구성된 세계 제일의 단일민족으로 가족주의가 매우 강하

나, 사회주의체제 전환국답게 복지만큼은 국가에서 모두에게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 65세의 고령자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에 복지저항 대신 언젠가 나도 받게 될 혜택으로 인식하고 단단한 자원

봉사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고령부부나 1인 고령자를 위한 “Window Cleaning for the 

Senior”, 긴급 의료 지원과 스마트워치 및 이머전시 버튼 등을 잘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이 포함된 “Poznan Life Box for the Senior” 등이 있다. 

이처럼 정책입안자들과 연구자들이 고령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일상을 잘 관찰함으로써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세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게 되었고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였다. 

[그림 6] Poznan Viva Senior Card

자료(출처): World Health Organization(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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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VIVA Senior Program을 사용하기 위해 원하는 모든 고령

자에게 지급하는 포즈난 VIVA Senior 카드로 65세 이상의 모든 포즈난 

고령자들이 공평한 복지기회를 가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포즈난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사용 시 현장이나 현

금요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 활용이 어려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더 많은 지불을 하고 있다. VIVA Senior 카드를 사용

하면 앱 사용자와 동일한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3.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비교 분석

대전광역시와 폴란드 포즈난의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

스를 [표 3]과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표 3]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과 포즈난 Viva Senior Program의 비교 

구 분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Viva Senior Program 비 고

기본

돌봄

사업

내

용

•  5대사업

  (이동지원/일시재가/

   주거편의/영양급식/

   단기시설보호)

•  Handyman for the Senior

•  Pedicure Service for the 

Senior

•  Window Cleaning for the 

Senior

•  위 서비스를 위해 고령 디지

털 약자는 특별교통수단 및 

자원봉사자와 동행하는 대중

교통으로 이동편의성 확보

•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및 적응 

속도 홍보로 시민 호응 확보

•  Viva Senior 

Program은 실

제 고령자들의 

요 청  사 항 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여 실질

적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음
대

상

•  부분 선별

•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한 지

원자가 신청 시 심사 후 지원

•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 대상

방

법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정기적 알람

•  자원봉사자 비상 연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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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Viva Senior Program 비 고

스마트

돌봄

사업

내

용

•  인공지능 말동무

•  돌봄 로봇

•  홈 케어링 서비스

•  안심서비스 앱

•  스마트돌봄 플러그

•  Senior Taxi

•  Book for the Senior

•  Poznan Senior Gold Card

•  프로그램 수행 위한 특별교

통수단 및 자원봉사자 동행 

대중교통 활용

•  디지털 기기 교육

•  대전형 스마트

돌봄사업은 자

치구별 사업계

획 별도수립대

상

•  부분 선별

•  원 방법 및 대상 선정 기준 

확립 필요

•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 대상

방

법

•  돌봄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연결 시스템 필요

•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필요

•  기본정보 등록시스템

•  온라인 연결 시스템

•  그 외

자료(출처): 저자 작성

[표 3]의 분석에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서는 이동지원 사

업을 제외하고는 기술 적용에서는 특정한 대상, 특히 고령 디지털 약자

를 상대로 하는 세부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결과가 여전히 나

오지 않고 있다. 반면 포즈난은 Viva Senior Program 시행 당시 스마트 

기술력이 매우 월등하지 않았음에도 초기부터 실제 고령자들과의 직접

적인 접촉과 회의를 통하여 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항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시행하였고, 관리플랫폼을 만들어 고령자

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을 이용자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필요한 개선점은 거창한 정책계획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기술의 이름을 차용한 또 다른 사업계획에서만 그치지 

말고,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실생활에서 원하는 사항들을 우선 파악하

여 신속히 시행하고, 관리가 용이한 플랫폼 등으로 기술 활용부터 우선

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시행은 재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므

로 재정적 계획에 맞는 필수 사항부터 먼저 시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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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1. 스마트 대중교통 서비스 사례

최근에는 전용 앱의 예약 없이는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다. 

시내버스 역시 ‘현금 없는 버스’의 확대와 현금지불 불가로 탑승을 거절 

당할 수 있다.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스마트폰 이용이나 디지털 교통정

보 접근 없이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빈미

영 외 2023). 

다음은 스마트 대중교통 서비스의 사례이다.

1)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2018년 제로셔틀을 판교제로시티에 시범운행한 것을 시작으로(경기

도정신문 2018/9/5) 대전광역시에서는 조만간 왕복 64.4km를 최고 시속 

80km로 주행하는 국내 최초의 유상운송 환승서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이코노믹 리뷰 2023/10/13). 지금까지는 서울 등에서 관광목적의 자율

주행차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만 운행되었지만 간선도로에서 달리는 것

은 대전광역시가 처음이다. 아직 시행 전이라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으나 포즈난의 경우처럼 시행 전

부터 이용자들에게 미리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물어보는 과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 포즈난의 경우 현재 자율주행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시험운

행 진행 중이며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대전광역시는 이미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으며 고령자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연구┃전숙연·정석

- 69 -

에게 근거리 이동 시 앉아서 이동하는 수단,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1~2인이 탑승 가능한 소형 개인이동수단으

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며 1인용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중·저속 전기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기존의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이동수단에 비하여 무게와 크기 등이 소형화 및 경량화되어 제작되므로 

휴대가 용이하며 타 교통수단에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크기가 작아 장

소를 고려하지 않고 주차가 용이하여 통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

며 특히 관광지에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퍼스널 모

빌리티는 보통 10~20㎞/h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멀

고 차량으로 이동하기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에 적합하다(김태형 외 

2018).

[표 4]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사례 사진 특징

다인승 초소형 

EV 모빌리티

•  탑승인원 1~2인의 극소형 디자인

•  최고시속 30km/h 수준

•  1회 충전 최대이동거리 100km 수준

•  최소한의 주차 공간 및 dead space 활용

1인승 초소형 

EV 모빌리티

•  2륜 & 3륜 구조 + eLan to Steer

•  한 손으로도 손쉽게 균형을 잡고 주행

•  최고시속 30km/h 수준

•  1회 충전 최대이동거리 40km 수준

•  탈착형 배터리 및 무인 충전 스테이션

공용자전거

•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무인대여시스템

•  QR코드 인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대

여 가능

•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

통 환승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대

중교통과 연계

자료(출처): 이재용 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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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로는 서울시, 대전시, 세종시 등 각 지

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용자전거 대여서비스로, 공용자전거를 원하는 곳에

서 쉽게 대여하고 사용 후 가까운 곳에 반납 가능한 대여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제도를 통

해 버스 하차 후 공용자전거(예, 어울링) 대여, 공용자전거 반납 후 버스 

탑승 등 두 가지에 대하여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과 연계

하여 운영 중이다. 대전광역시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자전거인 시민

공영자전거 ‘타슈’가 있다. ‘타슈’는 무인 대여 공공자전거서비스로 모바

일폰 앱을 활용한 출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고령 디지털 약자들은 앱사용의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와 공유킥보드 ‘지쿠’ 등이 오픈되어 있으나 역시 디지털 활용에 능숙하

지 못하는 고령 디지털 약자들에게는 운용할 수 있는 1인 이동수단임에

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포즈난은 폴란드 내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기킥보드, 전기자전거, 스쿠터 등 다양한 퍼스널 모

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는 20분 동안은 모두 무료

로 사용할 수 있어 단거리 이동에 고령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많은 시민

들이 활용하고 있다.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디지털 장벽이 낮아지는 것에

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이용자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지속적으

로 해서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 약자

가 있음을 인지하고 설계부터 그들의 능력에 맞는 개발을 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교육을 받아 디지털 능력이 향

상되어 효능감도 느끼고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크고 한계가 있음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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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초기 단계부터 우리 사회에는 언제나 디지털 약

자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등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에 한해서는 그들의 능력에 맞는 개발과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2. 고령 디지털 약자 교통 복지서비스

1) 대전광역시 고령 디지털 약자 교통 복지

(1)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현황

2020년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보급된 특별교통수단은 

총 232대로 휠체어 차량 82대, 택시차량 150대이다. 2005년에 처음 도입

된 이후 [표 5]과 [그림 7]의 보급현황과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별

교통수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이정범 2020).

[표 5] 대전광역시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보급 현황 
(단위: 대)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휠체어 차량 5 8 15 25 39 57 82 82 82 82 82

택시차량 - - 20 55 55 65 70 75 90 110 150

합계 5 8 35 80 94 122 152 157 172 192 232

자료(출처): 이정범(2020)

[그림 7] 대전광역시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보급 추이

자료(출처): 이정범(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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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광역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현황

대전광역시의 연도별 특별교통수단의 회원수 및 운행건수는 2013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통계는 

장애인 현황 기준으로 나와 있어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이용 현황

을 별도로 구분하여 통계를 낼 수 없었으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고

령자들의 이용 현황이 포함된 통계이므로 고령자의 이용 또한 증가하였

다고 예측할 수 있다.

[표 6] 대전광역시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이용 현황
 (단위: 명, 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6

대상 15,826 15,697 15,760 17,884 18,127 18,672 18,672

회원수 8,162 9,327 10,165 10,213 12,027 13,945 14,895

운행건수

(증가율)

196,428
(-)

209,443
(6.6)

240,054
(14.6)

264,488
(10.2)

330,051
(24.8)

436,203
(32.2)

238,744
(9.5)

자료(출처): 이범규(2019)

[그림 8] 대전광역시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수 추이

자료(출처): 이범규(2019)

(3)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개선 필요성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인구수와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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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편의는 증진되었는지, 교통약자들은 교통수단의 이용

에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2021년 교통약자 이

동편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① 교통약자 이동편의 만족도 분석

종합만족도에 있어 비 교통약자의 만족도(76.7점)가 교통약자의 만족

도(68.1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2).

[그림 9] 비 교통약자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종합만족도

자료(출처): 국토교통부(2022)

[그림 10] 가장 개선이 시급한 교통수단 (전체 응답자 3,000명, 단위: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2022)

여러 교통수단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교통수단으로 비 교통약자

(62.2%)와 교통약자(62.0%) 모두 버스를 지적하였다. 교통약자별 조사

에서 장애인(54.9%), 임산부(61.9%), 고령자(69.2%)가 버스의 개선을 지

적하였고, 특히 고령자가 버스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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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개선에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평가지표

대전광역시는 8개 특별광역시 중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평가지표

에서 하위권으로 조사되었다.

[표 7] 8개 특별광역시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평가지표 산정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버스

설치율 97.6 89.0 94.9 93.9 94.9 95.9 94.0 85.6

지역별 가중치 0.15 0.15 0.11 0.12 0.12 0.11 0.13 0.12

지표값 14.7 12.9 10.1 11.7 11.5 10.7 11.8 9.9

순위 1 2 7 4 5 6 3 8

자료(출처): 국토교통부(2022)

특히 교통 복지 평가지표에서 대전광역시는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저상버스 보급률 지표는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안전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교통 복지 행정지표에서 평균값 이

하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2).

(4)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전광역시 교통 개선의 필요성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대전광역

시는 8개 특별광역시 중 평가지표 6위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전국 조

사에 있어 교통수단 중 버스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

히 대전광역시는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과 고령자의 안전도에 

있어서 평균값 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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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통약자를 위한 대전광역시의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은 버스, 

특별교통수단, 안전도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특

별교통수단 이용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나온 것은 사용 시 불편함이 있

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고령 디지털 약자는 시설이 개선되더라도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들을 위한 교

통 개선에 있어 편의 시설 확충과 더불어 디지털 교육과 시민들의 적극

적인 지원 등을 토대로 적용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2) 포즈난 고령 디지털 약자 교통 복지

폴란드는 민주화 이후 경제적 상황이 자본주의 체제로 급속하게 변

화하고 있으나, 복지의 개념은 사회주의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정홍모 2007). 특히 교통 분야에 있어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복지는 

포즈난의 VIVA Senior Program에서 살펴보았듯이 만 65세 고령자 누

구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포즈난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공공교통 체계 내에서 제

공하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택시 서비스 외에 공공교통 이용고

령자, 장애인 및 기타 취약한 그룹을 위하여 공공교통 시설 확충과 서비

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교통 서비스는 다음

과 같다.

(1) 저상버스 및 트램

포즈난의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트램 분야에 있

어 기존의 구형 트램은 높이차로 인하여 교통약자를 위해 리프트를 사용

하였으나, 현대로템에서 2019년 납품하는 트램을 비롯하여 현재 저층으

로 설계되어 교통약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현대로템 공식 블

로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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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 교통 서비스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전용 교통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별 프로그

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포즈난 VIVA Senior Program의 무료 택시 

이용 서비스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은 모두 이

용할 수 있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시행되고 있다.

(3) 교통 정보 앱 및 웹사이트

포즈난은 승객들에게 대중교통 정보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사용자는 실시간 버스 및 트램 

위치, 예상 도착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교통교육과 훈련 

포즈난은 고령 디지털 약자를 비롯한 교통약자 및 그들의 돌봄 제공

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중교

통을 이용하고 문제 상황을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의 고령 디지털 약자의 교통수단 비교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의 비교 분석에 있어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선택

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였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는 버

스가 공통적으로 이용되었다.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포즈난은 무료 서비

스가 지원되는 반면 대전광역시는 유료로 이용을 해야 했다. 개선방향

에 있어서는 포즈난과 대전광역시 모두 물리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했다. 

복지의 지원 차원에서 물리적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의 개선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8]은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의 고령자 교통수

단을 비교한 것으로 대전광역시가 인구수는 3배 정도 많으나 고령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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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오히려 포즈난에 비하여 낮음을 알 수 있다. 정책 방향 역시 보편

적 복지를 지향하는 포즈난에 비하여 대전광역시는 경제적 차등을 두

어 선택적 복지를 함으로 인해 복지대상에 제한이 있고, 주요 특별교통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택시의 경우 무료로 사용가능한 포즈난에 비하

여 대전광역시는 휠체어 차량까지 유료 택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 접목을 살펴보면 전화 및 온라인 예약방식은 동

일하나 포즈난의 경우 정기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자동연결되어 

있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 반면, 대전광역시는 아직 데이터 축적이 

자동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두 도시 모

두 물리적 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시설

의 확충과 특히 버스에 대한 시민과 고령 약자들의 공통된 불만이 조사

에서 밝혀진바 저상버스 확충에 더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디

지털 서비스 보완도 필요하다.

[표 8]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의 고령자 교통수단 비교

구분 대전광역시 포즈난

인구수 1,474,870 532,983

고령자 인구수 198,691 92,592

고령자 비율 13.5% 17.4%

정책 방향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많이 이용하는 교통 버스 버스, 트램

특별교통수단 유료 택시(휠체어 차량 포함) 무료 택시(휠체어 차량 포함)

스마트시티 접목

(디지털 서비스)
• 전화 및 온라인 예약

• 전화 및 온라인 예약

•  정기 이용자 데이터 축적으로 

자동연결

개선방안

• 특별교통수단 시설 확충

• 저상버스 확충

• 디지털 서비스 보완

• 물리적 시설 확충

자료(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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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령 디지털 약자가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을 대상 도시로 설정하여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분석하였다. 3가지의 연구질문은 

첫째,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가 ‘기술적 적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가?’이다. 첨단 기술 시스템 구축과 같은 하

드웨어적인 접근법에 치중이 된다면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포즈난 사례에서 인프라의 질적 향

상을 위해 기술력이 다소 부족한 설계초기부터 이용자에게 직접 물어보

는 과정 등 기술 외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를 위해 ‘기술 외적 적용’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포즈난

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모두에게 기술적 요인의 접근과 해결책을 제

시하기에 앞서, 실제 고령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령하고 그에 따라 필요

한 사항들을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하며 실질적 도움 제공을 위해 회의

나 사전 설문조사 등의 기술 외적 요인인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식을 

같이 취하여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과정을 중요시하였

다. 반면 대전광역시는 기술적인 구축을 우선하여 하드웨어적인 접근법

에 치중되어 있고 실질적인 고령 디지털 약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첨단 기술 시스템 구축만으로는 고령 디지

털 약자들의 복지와 교통 이동수단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기술

적인 해결책의 집중이 아니라 인프라의 질적 향상, 교육, 그리고 사회 인

식의 증진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민간기

업, 자원 봉사자와 같은 다양한 조직들의 협업이 기술적 적용과 함께 반

드시 선행되어야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복지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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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외적 적용으로는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용자의 참여와 고

령 디지털 약자의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또는 그들의 늦

은 디지털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비 디지털 약자들의 인식교육이나 홍보 

등이 있다. 그리고 설계자들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능력과 속도에 맞

게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다. 또한 누구라도 언젠

가는 고령 디지털 약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그들을 향한 사회 인식의 증

진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자원봉사

자와 같은 다양한 조직들의 협업이 기술적 적용과 함께 반드시 선행되어

야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복지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

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정책방향은 기술적 요인을 강조

한 물리적 시스템의 차원과 함께 기술 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면도 같이 

보아야 한다.

셋째,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와 

고령 디지털 약자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선진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폴

란드 포즈난을 비교하여 두 도시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며 대전광역시 

및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은 어떤 것인가?’이다. 디지

털 혁명과 장수 혁명은 대중교통 체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고령 디

지털 약자의 독립적 이동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또 하나의 사회적 장애가 되고 있는 고령 디지털 약

자에 대해서는 아직 정량적·정성적 데이터가 모두 부족하다. 이것은 오

늘날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사용의 불편함도 크나 사용의 어려움으로 

데이터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도 밀

려날 가능성이 커 지속적으로 디지털 혁명에서 소외되고 세대 간 디지

털 격차가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중교통 정책관계자들은 요금

지불을 하지 않더라도 노인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데이터 기반 고령 디지

털 약자를 위한 교통이용패턴과 지역별 고령 디지털 약자의 불이익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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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파악 및 잠재적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서비

스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고령

자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등 신호체계 변경을 강화하고 이용자인 고

령 디지털 약자에게도 활용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고령 디지털 약

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는 기술적 요인을 강조한 물리적 시스템의 차

원과 기술 외적 요인인 이용자참여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보아야 

한다.

물리적 시스템 측면에 있어 폴란드 포즈난은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30.6% 수준의 시내버스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2026년까지 

62%의 시내버스 저상버스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나 재원 확보에 대한 문

제점도 제기되고 있다(경향신문 2022/9/27).

대전광역시의 경우 [그림 9]와 [그림 10], [표 7]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

별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타 특별광역시보다 낮은 점수로 개선의 시급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스마트시티의 정책

과 연계된 디지털 사용 여부는 온라인 예약에 불과하고, 특히 고령 디지

털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편의 기능은 제공되지 않았다. 기본적인 데이

터 축적을 통해 보편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에서 택시 위주의 교통수단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의 정책과 연계하여 현재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스마트시티 교통 

서비스의 시행과 접목이 필요하고,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사용하기 편

한 정책과 교육이 보편적 가치의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

의 방향에 있어 폴란드 포즈난은 기본 고령자 복지 정책인 Viva Senior 

Program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

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대전광역시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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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미리 정책을 인지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이동이 쉽지 

않고 공공기관 내 키오스크 등의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 디지털 약

자들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등록 후 온라인 서류작성과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를 받고, 수입과 자산의 등급에 따라 수혜자격이 

결정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다.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우리나

라에는 이미 정보격차관련 법률이 1993년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

에 관한 법률(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

터 최근 발의된 ‘디지털 포용법(2021년 발의)’이 있으며, ‘지능정보화 기

본법(2022년 시행)’에서는 고령 디지털 약자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조항까지 마련되어 있다. 또한 통합교육플랫폼인 ‘디지털배움

터’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특히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는 디지털 생활 부분 

교통정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 디지털 약자에게

는 플랫폼 접근 자체가 어려워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배움터를 전국 911개소로 확장하고 

기관대상 방문교육인 ‘찾아가는 버스’로 고령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빈미영 외 2023).

본 연구는 폴란드 포즈난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스마트복지 시스

템과 시행 초기인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돌봄사업을 비교하여 실질적으

로 고령자들이 요구하는 스마트복지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를 비교 분석하였고,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교통 이동수단에 있어 개선

되어야 할 사항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입을 통해 고령 디지털 약자의 이동 편의와 대중

교통 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

다. 대표적인 기술적 해결책으로는 효율적인 경로 제공, 접근성 향상, 실

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기술적 해결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프라의 질적 향상,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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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교육 및 약자에 대한 사회 인식 증진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

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은 고령 디

지털 약자의 이동성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

하게 될 것이다. 즉 기술적 발전과 함께 고령자들의 실제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플랫폼의 중요성과 그 구축 방향에 대한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인프라를 질적으로 향상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

이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

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활동을 의미한

다. 버스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용 앱 접근이 어려운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빈자리와 혼잡정도까지 나타나는 정류소 전광판

(BIT)의 가독성 있는 디자인(빈미영 외 2023), IPTV설치, 승차벨서비스, 

수용응답형 버스나 저상버스의 도입과 버스 정류장의 장애물 제거 그리

고 버스 전용차선 확대와 같은 물리적 개선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은 크

게 보면 하드웨어적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구

현하려면 사용자 경험 중심의 설계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가 직접 고령 디지털 약자의 경험을 체

험하거나, 그 그룹과의 워크숍을 개최해 그들의 생각과 필요를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사용자의 목소리와 의견을 직접 들으며 서비스나 제

품을 개발하면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인프라의 향상과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더불어, 그들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즉각적인 피

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통신 체계나 플랫폼의 구축도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은 스마트시티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과 활용을 위한 필수적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 및 인식 증진을 위한 방안

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단순히 고령 디지털 약자들을 위해 다

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플랫폼을 준비해 놓아도 그들이 그 기술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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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지 못하면 투입된 노력과 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교

육과 인식 증진을 토대로 활용되는 기술은 특정 약자그룹만을 위한 것

이 아니다. 더 넓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이러한 기술 및 서비스의 중

요성과 활용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교육 및 인식 증진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 도움을 주는 보편적

인 기술 및 플랫폼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각장애

인용 음향 신호기 기술이 그 적용 사례이다. 많은 경우 이 신호기 옆에

는 시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물이

라는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 기술이 특정 약자

그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도움을 주는 보편적

인 기술 및 플랫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교육과 홍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

감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더 나

아가, 지역 정부, 민간기업, 학교, 자원봉사자 그룹, 노인복지단체와 같은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수도 있다. 특히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 향상

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연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 구

조 속에서 자신들의 전문성과 보유자산을 통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조정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에

서는 고령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특별한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주최하여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민간기업은 그들의 

기술력과 연구개발능력을 활용하여 더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교

통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영역의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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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대중교통 복지의 실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지만,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애물과 도전

을 예상하게 된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 인프라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과 제도 등이 원활하게 통합되기까지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

해야 한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기존 도시 인프라와의 호환성 문제, 데이

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와 업그레

이드 이슈 등이 지속적인 해결 과제로 나올 것이다. 특히 기존 시스템과

의 통합과정에서 생기는 정보의 손실, 중복 처리나 시스템의 충돌 및 오

류는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것이며, 특히 고령 디지털 약자들에게는 더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초기에 큰 비용

이 수반될 수 있다. 새로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설치, 전문가팀의 구

성,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 등과 같은 초기 단계 작업은 예산 부담이 될 

수 있고 투자 후 유지보수, 지속적인 기술적 업데이트와 투자는 예상했

던 결과보다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또한 예상 효과나 수

익 미발생 시 경제적 손실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 제약이 있는 지방 정

부나 경제적으로 도전에 직면한 지역에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

이다. 이러한 기술 도입은 사회적 파장도 무시할 수가 없다. 빠르게 접근

하고 적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

으며 고령 디지털 약자처럼 기술적 장벽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 디지털 소외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

입을 검토할 때 중요한 것은 고령 디지털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복

지 향상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다. 기술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비용이 수반되나 시간이 지나 기술이 안정화되고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질 때 그 편익은 점점 더 명확해질 것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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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디지털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 관리 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실시간 

교통 정보의 제공은 대중교통 이용 시의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통 서비

스 제공은 그들의 이동성을 더욱 증진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기

술 도입의 장기적인 가치를 평가할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 제시

와 초기 투자와 관련된 부담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기술이 가져다줄 수 

있는 장기적인 편익과 고령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편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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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연구: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을 중심으로

전숙연(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정석(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와 폴란드 포즈난의 복지사례를 비교 분석하

여, 고령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형태 제공 방안을 대중교통 분

야에서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고찰과 해외 사례 조사, 정책 조사, 고령자 교통 복지의 

비교 분석이며, 이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포즈난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전광역시는 하드웨어적인 접근법에 치중되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첨단 기

술의 시스템 구축만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교통이동수단을 향상시키는 것

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책의 방향에 있어 포즈난은 보편적 복지를, 대전광역시는 선택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물리적 측면에 있어 기술적인 측면만 부각이 될 경우 호환성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술을 구현하기 위

한 경제적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

입은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포즈난 현지 관련자 인터뷰 시행 이전에 실시한 논문으로 현지 

조사가 이루어진 후 데이터 보완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고령 디지털 약자, 대중교통복지서비스, 대전광역시, 포즈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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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ublic Transport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Digitally Abbreviated:
With a Focus o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Poznan’ Public 

Transportation

Jun, Sukyeon(Ph.D. student, Department of Urban Science, University of Seoul)

Jeong, Seok(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cience, University. of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welfare 

cases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Poznan in Poland and to 

derive policies and service forms for the aged digitally abbreviated 

in the field of public transportation. This study presents a public 

transportation welfare plan for the elderl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verseas case studies, policy surveys,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elderly transportation welfa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Poznan is taking a software approach, but Daejeon Metropolitan 

City is focused on a hardware approach. As for policy directions, 

Poznan is implementing universal welfare and Daejeon Metropolitan 

City is implementing selective welfare. To solve this problem, smart-

city technology should be introduced universally. This study was 

conducted befor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local people 

in Poznan. After the field survey, follow-up research using data 

supplementa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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